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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·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
- 기회발전특구 3차 지정, 2개 시·도에 약 7조원 규모 기업투자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

비(非)수도권 시·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, “수시 신청·지정” 원칙으로 

12.27.(금) 경남도,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

밝혔다. 

  ① (경상남도) 관광리조트,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

통영시·창원시에 총 85.1만평 지정

     * 통영시 내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는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 
및 토지에 대한 각종 인·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지정

  ② (부산광역시) 전력반도체, 이차전지,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

계획이 제시된 기장군·강서구 총 57.5만평 지정

     * 기장군 내 1개 지구는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(제11차 
장기 송변전설비계획 ‘선종교체사업’ 반영 등)을 조건으로 지정

  이번에 지정된 2개 시·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.3조원의 

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,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.6조원을 포함할 

경우 총 6.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 

 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분권 및 

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하여 세제·재정 지원, 정주여건 

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, 시·도별로 면적상한(광역시: 150만평, 도:200만평) 

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.

  또한,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“수시 신청·지정” 방식으로 

운영 중이므로, 시·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

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

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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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참고 1 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

지역(입지) 분야 면적(만평) 지정여부

경
남

통영(도산 복합해양관광단지) 관광리조트 67.2 조건부 지정*

창원(창원 국가산단) 수소 모빌리티 등 17.9 지정

부
산

기장군

전력반도체, 이차전지 등(동남권 방사선 의·과학 일반산단) 16 지정

(동부산 E-PARK 일반산단) 31.2 조건부 지정**

강서구(부산·진해 경자구역 미음지구) 자동차부품 10.3 지정

 * 통영시 내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는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 및 
토지에 대한 각종 인·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지정

** 기장군 내 1개 지구는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(제11차 장기 
송변전설비계획 ‘선종교체사업’ 반영 등)을 조건으로 지정



참고 2참고 2 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


